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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변수로서 악센트구 내 음절수,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 

의 음절 유형 (폐음절 대 개음절), 첫째 음절과 둘째 음 

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3음절 무 

의미 단어 35개와 4음절 무의미 단어 35개를 사용하여 

4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서울말 악센트구의 성조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이 실험의 발화에서는 1) 악센트구 

성조에 대하여 4음절과 5음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2) 음절 유형은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음 

일 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센소리일 때 

는 둘째 음절의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악센트구 성조에 대하여 첫째 음절의 초 

성 자음의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일 때 악센트구 4 

개 성조 모두 보통음일 때에 비해 높게 높게 나타났다. 

4)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도 자신의 성조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센 소리로 시작 

하는 경우에 다른 유형의 자음에 비하여 자신의 피치값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shlee@wonkwang.ac.kr

한국어 발화문의 억양형태는 경계 성조(L%, H% 등) 

가 나타나는 하나 이상의 억양구(IP)로 구성되며, 억양 

구는 다시 마지막 음절에 오름조로 끝나는(LH) 하나 

이상의 악센트구로 이루어진다 (Lee 1989, Jun 1993, 

등). 서울말의 악센트구는 음절수가 4음절 이상인 경우 

둘째 음절에 고성조가 나타나는데, 이를 악센트구초의 

고성조라 하여 악센트구말의 오름조의 고성조와 구별된 

다. 4음절 이상인 경우 첫째 음절은 L, 둘째 음절은 H 

로 시작하며 구의 마지막 두 음절에 가서 각각 L과 H 

가 실현되어 오름조로 나타나 액센트구의 성조형태는 

LHLH가 된다. 음절수가 3음절 미만인 경우에는 LH, 

LLH, LHH등으로서 악센트구초의 고성조는, LH, LLH 

등에서와 같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Jun 

1998). 이와 같이 악센트구초의 고성조는 음절수의 영 

향을 받는다.

악센트구의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기식음이나 경음 

으로 시작하는 경우 초성 자음이 후행모음의 F0에 대 

한 간섭 현상(pertubation)이 심해 후행 모음의 F0가 다 

른 자음인 것에 비해 평균 50 ~ 80 Hz 높다 (Jun 

1996). 이 때 악센트구의 성조 형태는 HHLH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악센트구의 성조와 관련해 

서 특히 둘째 음절에 나타나는 악센트구초의 고성조를 

중심으로 4음절과 5음절간에 실현되는 차이가 있는지, 

음절의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음절의 초성 자 

음에 따른 성조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첫째 음절의 초 

성 자음은 악센트구 내의 뒤에 오는 성조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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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음절유형 (C：폐음절, 0：개음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 나타 

날 수 있는 4가지 유형, 즉 개음절-개음절(00),개음철- 

폐음절 (0C), 폐음절-개음절(C0), 폐음절-폐음절 (CC) 

로 나누었다.

또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F0에 간 

섭하는 유형을 보기 위하여 초성 자음으로서 1)평음 

(r, 匸, 브, k), 2)센소리 ［기식음 (刁, e, 立, 天), 경 

음 (ti, cc, 欢), 人, 흐)］, 3)비음(I-, 口,。), 4)탄설음 

(w)으로 4종류로 구분하고 대표 자음으로서 각각 匸, 

天, I-, 己을 택했다1)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에 따라 악센트구의 성 

조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첫째 음절의 초성자음이 센소리와 센소리가 아닌 경우 

를 구분하여 각각 '차'와 마로 시작하였다. 기존의 단 

어는 그 단어의 특정 성조 형태가 간섭할 수 있으므로 

무의미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모음은 모음 고유의 F0의 

차이에 의한 변수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행 유기 

자음의 모음 무성음화 영향을 보다 덜 받기 위하여 저 

모음 '아' 모음을 선택하였다2). 이렇게 해서 35개의 3 

음절 단어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1) 음절 유형 00

①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음일 때 : 

마다마, 마차마, 마나마, 마라마

②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일 때 : 

차다마, 차파마, 차나마, 차라마

(2) 음절 유형 0C

①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음일 때 : 

마단마, 마찬마, 마난마, 마란마,

1가•닥人卜, 1 2 3 4가•착人！", 口1•낙人h 口1•락사'

1) 권철홍(1998)에서 모음의 피치값은 초성이 센소리인 

경우는 250 ~ 260 Hz, 평음은 234 ~ 250 Hz, 비음은 

200 ~ 218 Hz로 초성 이 비음인 경우에 모음의 피치 

값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어 있다.

2) 문수미(1999)에서는 기존의 단어를 사용해서 서울말 

의 자음과 악센트에 관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졌다.

3) 막다마, 막나미•, 만라마 등과 같이 경음화, 비음화등 

의 음운현상이 적용되어 기존의 부류와 중복되는 경 

우는 제외시켰음.
4) '마'를 첨가하지 않고 '나'를 첨가한 이유는 똑같은 

음절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음향적 효과, 예를 

들면,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피치가 낮아지는지 등의 

반복효과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②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일 때 : 

차단마, 차찬마, 차난마, 차란마,

次!•닥人h 次！•착人), 次］•낙人h 차락사■

⑶ 음절 유형 C03)

①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음일 때 : 

만다마, 만차마, 만나마, 막차마

②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일때 : 

창다마, 창차마, 창나마, 착차마

(4) 음절 유형 CC

만당마, 만창마, 만남마

여기에 각각 '나'가 첨가되어 4음절 단어(예 : 마다마나) 

35개가 만들어졌으며,4)3음절 단어 35개, 4음절 단어 

35개, 총 70개의 단어가 " 는 다음 역입니다” 라 

는 문장에 넣어서 5번씩 무작위로 섞은 350개의 문장을 

서울말을 쓰는 여성 화자 2명이 보통 속도로 발화한 것 

이 녹음되었으며, 이 중 한 화자의 210개의 문장이 분 

석되었다. 녹음은 CSL 4300B에 직접 하였으며 표본 

채취율은 16kH였다. 분석 또한 CSL 4300B를 이용하 

여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성조(성조 1, 성조2)와 마지 

막 두 음절의 성조(성조3. 성조4)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음절수 및 음절 유형과 성조

악센트구의 음절수와 악센트구초 고성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조2에서 성조1의 값을 공제한 값서 

조2-성조1)을 측정하여 t-test한 결과, 4음절과 5음절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도 0.05).

음절 유형(00, OC, CO, CC)과 악센트구초 고성조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조2-성조1 값을 의존 변 

수로 삼고 음절 유형을 독립 변수로 삼아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1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첫 음절의 

초성자음이 보통음인 경우에는 음절 유형 차이가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00, OC, CO, CC의 음절 

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악센트구초의 성조가 '마다마', '마단마', '만다마', '만당 

마' 등에서 대동소이하다. 반면에 악센트구의 첫째 음절 

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인 경우에는 음절 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94)=5.4828, P<0.01). 

Tukey 사후검정 결과 유의수준 PV0.05에서 음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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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와는 별도로 음절 유형 CO와 00가 같은 한 그룹 

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CO, 00｝,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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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악센트구의 첫째 음절 초성 자음이 센 

소리인 경우, 악센트구 첫째음절-둘째음절의 

음절 유형에 따른 성조2-성조1값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가는 막대가 표준편차를 나타냄.

그림 2. 악센트구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 

음인 경우, 둘째 음절 초성 자음에 따른 성조2- 

성조1값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가는 막대가 표 

준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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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나타나 있듯이 음절 유형 00인 ｛차다마, 

차파마, 차나마, 차라마｝ 등과 음절 유형 co인 ｛창나마, 

창차마, 창나마, 착차마｝ 등은 성조2■■성조1값이 각각 

-2.6667과 -3.0417로 첫째 음절의 성조가 높게 나타났 

고, 음절 유형 0C인 ｛차단마, 차찬마, 차난마, 차란마｝ 

와 ｛차닥사, 차착사, 차낙사, 차락사｝ 등에서는 값이 4.6 

이 나와 둘째 음절의 성조가 통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차다마', 창다마, '차단마에서 '차다마와 '창다 

마'는 첫째 음절의 성조가 더 높고, '차단마'에서는 첫째 

음절인 '차보다 둘째 음절인 '단'의 성조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의 음운론적 요인으로 둘째 음절인 ' 

단'이 폐음절이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마다마, 마나마, 마라마｝ 

대 ｛마차마｝의 그룹을 이루어 전자의 그룹에서의 성조 

2二서조！값이 후자 그룹의 값보다 통계적으로 작게 나 

타난다. 이는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만이 아니 

라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도 성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로 시작하는 경 

우 그림 3에서와 같이 그룹의 분류가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둘째 음절의 초성에 따라 성조 유형이 ｛비음, 평음, 

탄설음｝, ｛탄설음, 센소리｝의 두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탄설음은 양쪽 그룹에 속하며,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 

이 탄설음일 때 자신의 성조가 다른 보통음일 때에 비 

해 비교적 높게 실현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2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 유형과 성조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둘 

째 음절의 초성 자음을 독립 변수로 삼고, 성조2-성조1 

값을 의존변수로 삼아 일원분산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악센트구의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음인 그 

룹과 센소리인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음: F(3,114)=39.124, 센소리: F(3,94)=6.309), 

P<0.05). Tukey 사후검정 결과 첫째 음절 초성 자음이 

보통음인 경우, 둘째 음절 초성 자음이 탄설음, 평음, 

비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같은 한 그룹을 이루고 둘째 

음절 초성 자음이 기식음인 경우가 한 그룹을 이루었다 

(｛평음, 비음, 탄설음｝, ｛기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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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첫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인 

경우, 둘째 음절 초성 자음 유형에 따른 서 

조2-성조1값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가는 

막대가 표준편차를 나타냄.



3.3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 유형과 성조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 유형이 악센트구의 둘째 음절 

성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마다마' 

와 '차다마'는 둘째 음절이 모두 '다'이며 악센트구초 고 

성조가 둘째 음절에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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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둘째 음절 초성 자음 유형별 첫째 음절 

초성 자음에 따른 성조2값의 평균값 및 표준편 

차. 가는 막대가 표준편차를 나타냄.

차이는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이다 (보통음(口) 

과 센소리(天)).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을 독립 변수로 

하고, 둘째 음절의 성조를 의존변수로 하여 둘째 음절 

의 초성 자음별로 t-test한 결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둘째 음절 초성 자음 4 가지 유형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성조1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성조2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성조3. 섰 

조4에 대하여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미치는 영향도 

t-test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5 참조). 

즉, 첫째 음절 초성 자음이 보통음일 때 서조!만이 아 

니라 나머지 3 개 성조도 센소리일 때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성조4-성조3값도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 

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보통음일 때의 평균값이 

센소리일 때의 평균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 *

4. 결론

4음절 이상의 서울말 악센트구초 고성조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음운론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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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 유형에 따른 악센트 

구 내 4개 성조값 비교.

4음절과 5음절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음절 유형은 첫째 음절의 초성 자음이 센소리일 

때 둘째 음절의 음절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 자음의 

유형도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예비실험으로 서울화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경 

향을 포착하기 위해 많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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